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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외상이 정서인식명확성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와 자기분화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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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자기분화의 개별 매개효과 

및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276명이 응답한 

설문자료를 SPSS 28.0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아동

기외상이 정서인식명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

다. 셋째,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넷째,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자기분화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외상이 정서인식명확성에 미치는 총효과를 확인한 결과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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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조계현(2022)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아동기외상이 정서인식명확성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와 자기분화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본 연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원고임

  (NRF-2020S1A3A2A02103411).

†교신저자 : 남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ECC B109호, Tel: 02-3277-3340, E-mail: jkarin@ewha.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3, Vol. 35, No. 4, 1473-1492

http://dx.doi.org/10.23844/kjcp.2023.11.35.4.1473

 OPEN ACCESS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1474 -

정서는 인간의 생존과 의사소통 및 문제 해

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작용

한다(Greenberg, 2021). 정서는 우리가 언제 안

정감을 느끼고, 언제 불편감을 느끼는지 신호

를 보내며, 불편하고 위험한 환경은 피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동시에 정서는 인간에게 고통

을 주는 원천이기도 하다. 거의 모든 정신병

리가 정서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이 이를 반증한다. Plutchik(2010)는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IV)에 기술되어 있는 

증상과 진단 범주를 검토하였는데, 그는 거의 

모든 진단에서 어느 정도 정서의 역기능이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때

문에 우리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

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Salovey와 Mayer(1990; 정옥분 등, 2018 에서 

재인용)는 개인이 가진 정서에 관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정서지능이라는 개

념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들은 정서지능을 

사회적 지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자신과 타

인의 감정을 잘 모니터하고, 여러 종류의 감

정들을 잘 변별하며, 그를 토대로 자신의 사

고와 행동을 방향 지울 근거를 도출해 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서지능에는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평가하고 표현하는(정서지

각) 능력’,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정서를 

생성할 수 있는(정서통합) 능력’, ‘정서와 정서

적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정서이해) 능력’, 

‘정서적․지적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정

서를 조절할 수 있는(정서관리) 능력’이라는 4

가지 과정이 포함되는데. ‘정서지각’ 능력은 

다시 ‘자신의 정서를 규명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정서를 규명할 수 있는 능력’, ‘정서 

및 그 정서와 관련된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표현된 정서의 정확성/정직성

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4가지 하위요

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자신의 정서를 

규명할 수 있는 능력’, 즉 정서인식명확성은 

정서지능의 초석이 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표

정, 신체감각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서를 파악

하고,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정확히 자각하여 

자신의 감정을 인식, 평가하는 능력이다(Mayer 

et al., 2004; Salovey & Mayer, 1990). Salovey 등

(1995)은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할수록 정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대처노력에 적절히 사

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서인식명확성을 

정서지능의 기본요소라고 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중

요성과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Salovey 외

(1995)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인식명확성이 높

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이해

하며, 정서인식명확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에서 더 잘 회복되는 특징

이 있었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사람

은 자율성이 있고, 자아경계가 좋으며, 심리적

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

었고(Mayer & Stevens, 1994), 자존감이 높으며

(Salovey et al., 2002; Swinkels & Giuliano, 1995),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Swinkels 

& Giuliano, 1995),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으며

(Salovey et al., 2002),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

응적인 대처 전략을 검토하고 시행하는 경향

을 보였다(Gohm & Clore, 2002). 국내 연구에서

도 정서인식명확성의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영

향이 확인되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

감,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박한창, 심혜원, 

2019; 이서정, 현명호, 2008; 임전옥, 장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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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최보람 등, 2016), 대인관계능력이 좋

았다(김민주, 오은주, 2021; 여미정, 김완일, 

202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서

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김미숙, 안귀여루, 2019; 

김예은, 송원영, 2017),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지연 등, 

2010).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

서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고 

대인 간 문제해결에도 유능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심혜숙, 왕정희 2001), 정서인식명확성이 

또래 관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한유진, 2006). 이처럼 정서인식명확

성이 대인관계, 심리적 안녕, 정신건강 등 인

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적응적 요소로 중요하

게 작용한다는 점을 볼 때, 지속적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정서인식명확성을 예측변인이나 매

개변인,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효과성을 검

증하고 있으며, 정서인식명확성을 결과변인으

로 두고 예측변인들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을 결

과변인으로 두고,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

인해보고자 한다.

인간의 정서는 어린 시절 양육 과정에서 발

달한다. 찡그림, 울음 등에 반응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정서가 발달하고, 부

모의 돌봄과 지지를 통해 정서조절능력을 배

우며, 이 과정에서 생애 초기의 정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부모의 돌봄, 양육태도

는 아동의 정서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이

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

동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과 동시에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아동에게는 

외상으로 남게 된다(성현란 등, 2019; 이문희, 

이수림, 2013). 

아동은 부모를 언제든지 의존할 수 있는 대

상으로 믿음으로써, 위기에 처했거나 신체

적․심리적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도움과 위

로를 받을 수 있다(성현란 등, 2019).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건강한 부모로부터 받는 

달램, 반영, 공감을 통해 아동들은 삶에서 경

험하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인식하고 명명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아동이 보호자로

부터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나 유기와 

방임을 경험하면 정서적 고통을 관리하고 조

절하는 능력에 타격을 받게 되는데(Fonagy & 

Target, 1997), 이는 부모나 양육자가 바로 외

상의 가해자이기에 고통을 달래줄 보호자가 

없이 홀로 남겨지기 때문이다(Allen, 2020). 이

문희와 이수림(2013)은 아동기외상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언급하

고 있는 영향 중 하나가 정서를 구별하고 명

명하는 능력의 손상을 포함한 ‘정서관리의 실

패’라고 하였다. 

아동기외상 경험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Shipman 

외(2005)의 연구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

동은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송연주 외(2021)의 연구

에서 아동기외상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인식명

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아동기 

외상 중 정서적 학대를 변인으로 한 연구에서

도 정서인식명확성과의 부적상관이 유의하게 

보고되었다(김혜인, 김은정, 2007; 석애란, 김

영근, 2018). 이문희와 이수림(2013)은 아동기

외상의 가해자 부모들은 건강하지 못한 방식

으로 자신의 정서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자녀

의 고통스런 정서에 대해 달램, 반영, 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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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공감적 반응을 실패하면서 아동의 정

서관리 능력의 상실을 야기 시키고, 아동기외

상에 노출된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를 경험하

고, 인식하고, 명명할 수 있는 능력에 어려움

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듯 여러 선행연구에서 아동기외상과 정

서인식명확성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성

인이 되어 아동기외상 경험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정서인식명확성에 개입 하고자 할 때

는 아동기외상에서 정서인식명확성에 이르는 

과정을 매개하는 중간 기제를 찾아 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에서 경

험회피와 자기분화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

라 가정하였다. 다음에서 경험회피 및 자기분

화와 아동기외상 및 정서인식명확성과의 관련

성을 각각 설명한 후, 경험회피와 자기분화의 

관계를 추론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경험회피(experiential avoidance)란 이전에 불

쾌하게 경험됐던 기억, 신체감각, 생각, 정서 

등과 같은 다양한 내적 경험을 피하는 현상

(Hayes et al., 1996)으로, 불편한 내적 경험을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통틀어 일컫는 포

괄적 개념이다(Gámez et al., 2011). Masterson와 

Crawford(1982)에 따르면 회피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본능적인 전략으로, 

아동은 돌봄이 부족한 환경, 부적절한 양육 

환경에 처할 경우 스스로 정서를 돌볼 수 있

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불편한 내적 경

험(기억, 신체감각, 생각, 정서 등)을 피하기 

위해 회피기제를 사용하게 된다(성현란 등, 

2019; 이문희, 이수림, 2013; 조영혜, 2017). 

여러 선행연구에서 아동기외상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경험회피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신은정 등, 2017; 이은숙, 봉은주, 2015). 

또한 아동기 외상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학대

와 방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로부

터 심리 및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대학생의 

경험회피가 높게 보고되었다(김락경, 김은정, 

2019; Reddy et al., 2006). 부모가 자녀의 정서

를 무시하거나 정서표현에 대하여 처벌을 가

하는 ‘감정불인정’,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일종으로 볼 수 있

는데, 이러한 부모의 감정불인정과 거부적 양

육태도도 경험회피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공지혜, 하정희, 2021; 신문

혜, 이지연, 2018; 조영혜, 2017; 허영재, 김희

화, 2018).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조영혜

(2017)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수용받지 못하고 

거부당한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험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아동기 학

대 경험은 경험회피의 일종인 해리와 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rown et al., 

2005; Macfie et al., 2001), 강박행동과도 유의한 

상관이 보고되었는데(김기환, 2009; 김형모, 김

영민, 2007) 강박행동은 심리적 고통을 회피하

려는 통제시도로 대표적인 회피행동으로 이해

될 수 있다(신민섭, 설순호, 2007). 

이러한 경험회피 경향성은 정서인식명확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서인식명확성은 

자신의 표정이나 신체감각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서를 규명하고, 자신의 내적 감정을 정확하

게 감지하여, 자신의 복합적 감정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능력인데(정옥분 등, 2018) 경험회피 

경향성이 자신의 신체적 감각이나 심리 상태

에 대한 지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경험회피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서를 통제

함으로써 감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경

향이(Hayes et al., 2004) 정서인식을 둔마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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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도 볼 수 있다(이인재, 양난미, 2017). 

경험회피와 정서인식명확성에 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경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

인식명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

람, 2022; 김주영, 2021; 이인재, 양난미, 2017). 

정경숙(2009)의 연구에서 경험회피와 정서인식

명확성은 부적 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채리와 정남운(2012)의 연구에서는 경험회

피가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 정서인식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을 매개하는 

또 다른 중간기제로서 자기분화는 Bowen의 다

세대 가족체계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자기가 

태어난 가족으로부터 개체화된 정도를 의미하

며, 개인이 타인과 친 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 자율성을 잃지 않고 진정한 자기의 모습

으로 살아가는 정서적 균형 능력을 의미한다

(Kerr & Bowen, 2005). 원가족으로부터 높은 수

준으로 자기분화가 되면 개인의 심리적 적응

성과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이 높으며, 타인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한다(Skowron, 2004). 그러

나 원가족으로부터 낮은 수준으로 자기분화가 

되면 심리적 적응성이 낮고, 역기능적인 관계 

모습이 나타난다(Lim & Jenning, 1996). 또한 자

기분화는 심리내적 측면과 대인관계적 측면의 

두 가지 요소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심리내

적 차원의 자기분화는 자신의 이성과 감정을 

구분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고 대인관계

적 차원의 자기분화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Kerr & Bowen, 2005).

Richardson(2009)에 따르면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고와 감정을 잘 분리할 수 있는데, 

이는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살

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적응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사고와 감정을 

분리하지 못하거나, 사고와 감정을 혼동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거부한다고 느껴졌을 

때, 이는 상대의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 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으로 인식한다는 것

이다. 또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

인과 친 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

는 것을 알고 추구할 수 있다. 반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타인과 가까워지고 친 해지

기 위해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

을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지 파악하고 그것

에 맞추려 한다. 즉, 자기분화 수준이 낮으면 

사고와 감정의 분리에 실패함으로써, 혹은 자

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민

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정서인식이 어려

워질 수 있다. 

자기분화와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

은 정서적인 혼란 속에서도 이성적이고 객관

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면서도 감정을 적절히 

느끼고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었으며(Skowron 

& Friedlander, 1998), 자기분화 수준이 낮으면 

정서인식명확성을 포함하는 정서지능과 정서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병숙, 손승희, 2020; 김은재, 김장회, 

2020; 임수진, 이재신, 2017; 한정아, 심흥섭, 

2005). 

이러한 자기분화는 성장 초기에 가족원과의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발달한다(이

명옥, 하정희, 2007). Kerr와 Bowen(2005)에 따

르면 인간은 태어나서 엄마(주양육자)에게 전

적으로 의존하다가 자라면서 ‘스스로 생각하

고, 느끼고, 행동하는 경험’을 통해 점차 가족

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분화하게 되는데, 이 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1478 -

정에서 부모는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

로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분화수

준이 낮은 가정에서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가족

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 혹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존재가 된다.

아동기외상과 자기분화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이 낮은 경우(신

새봄 등, 2015; 이지민, 2010),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적 혹은 거부

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권소희, 

2014; 김은정, 이혜란, 2017; 박경환, 2011; 신

문혜, 이지연, 2018), 아동기외상 경험이 있을 

경우(박희선 등, 2019; 신윤석, 이수림, 2019)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

과 김명식(2011)은 가족체계의 불안이 고조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은 분화가 낮은 

아동이며, 자기분화의 형성과정에 있는 아동

은 가족체계 속에서 상처받기 쉬운 대상이라

고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경험회피를 자기분

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가정하였는데, 이

는 경험회피가 인간의 선천적인 방어전략 중

에 하나이고, 아동기외상으로 불편한 내적 경

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이 높아지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경험’을 방해함으

로써 자기분화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했기 때문이다. 경험회피와 자기

분화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

문혜와 이지연(2018)의 연구에서 경험회피가 

자기분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oss 외(2016)의 연구에서는 경험

회피와 자기분화의 하위요소인 ‘자기입장’과 

‘정서적 단절’이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약하면, 정서의 이해와 조절, 활용은 건강

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

이다. 이러한 정서지능의 핵심 요소로써 정서

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조절효과는 많은 연

구들에 의해 검증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정서인식명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정서발달이 어린 

시절의 양육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

하여 정서인식명확성과 아동기외상 경험 간의 

관계, 그 과정에 존재하는 기제 변인으로써 

경험회피와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개입 방안을 논의하

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외상은 정서인식명확성에 영향

을 미치는가? 

둘째,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

에서 경험회피는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셋째,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

에서 자기분화는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넷째,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

에서 경험회피와 자기분화는 순차적 매개효과

를 가지는가?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외상이 정서인식명확

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험회피, 자기분화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

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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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온라인 커뮤니티, 

재학 중인 대학원의 온라인 커뮤니티, 거주 

지역(서울)의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맘카페), 

상담심리 전공자 온라인 커뮤니티(다음카페)에 

설문 링크(구글폼)를 게시하였다. 2021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총 283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상값(outlier)이 관찰된 7개의 

사례를 제외한 276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 74명

(27%), 여자 202명(73%), 연령은 만18세∼19세 

5명(2%), 만20세∼29세 109명(39%), 만30세∼

39세 146명(53%), 만40세∼49세 14명(5%), 만

50세∼51세 2명(1%)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졸업이 11명(4%), 전문대(2,3년) 

재학/중퇴/졸업이 8명(3%), 대학(4년) 재학/중퇴

/졸업이 132명(48%), 대학원 재학/중퇴/졸업이 

125명(45%)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은 서울 

117명(42%), 경기 80명(29%), 인천 33명(12%), 

전라 17명(6.2%), 경상 16명(5.8%), 충청 10명

(4%), 강원 3명(1%)으로 나타났고, 결혼상태

는 미혼/비혼이 178명(64%), 동거 8명(3%), 기

혼 88명(32%), 별거/이혼이 2명(1%)으로 나타

났다.

한편, 온라인 설문 링크(구글폼) 최초 화면

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비 보장, 연구 참여 거부의 권리, 설

문 내용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이나 불안감

을 겪을 가능성과 그러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하였다. 이러한 안내문이 제시

된 후 참여자들은 모두 설문 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모든 척도문항은 자기보

고식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은 약 15∼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이 종료된 후 참

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보상을 지급하였다.

측정 도구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ovey 등(1995)이 개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

(1997)가 번역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특질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

서인식에 대한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

로 총 3가지 하위요인(정서인식명확성,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조절 기대)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 11문항만을 사

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점 = 매우 동의한다)

로 평정하고, 5개 문항(1, 2, 4, 7, 11)은 역채

점하여 평균을 내었다.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

게 인식할수록 점수가 높다. 이수정과 이훈구

(1997)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가 .84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는 .826로 나타났다. 

아동기외상

주 양육자로부터의 돌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하고, 이유경

(2006)이 번안 후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타

당화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를 사용하였다. 

총 5가지 하위요인(정서학대, 신체학대, 정서

방임, 신체방임, 성적학대)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만 18세 이전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

들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묻고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0점 = 전혀 없었음,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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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게 있었음, 2점 = 가끔 있었음, 3점 = 

자주 있었음)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아동기외상 수준이 높고, 주 양육자로부

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유경(2006)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57, 본 연구에서는 .912로 

나타났다. 

경험회피

다차원적 경험회피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한국형 다차원척 경험회피 척도 단축

형(K-MEAQ-24)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Gámez 외(2011)가 개발한 다차원적 경험회

피 척도(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Questionnaire, MEAQ)를 이주연과 유성은(2017)

이 타당화하고 개발하였다. K-MEAQ-24는 총 

6가지 하위요인(회피행동, 고통혐오, 지연행동, 

주의분산/억제, 억압/부인, 고통감내)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을 읽고 문항에 기술된 특성이 얼마나 자

신과 유사한지에 대한 동의 정도를 6점 리커

트 척도(1점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회피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주연과 유성은(2017)의 타당화 연구에

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859로 나타났다.

자기분화

자기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혜정과 

조은경(2007)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자

기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리나

라에서 사용되고 있던 자기분화 척도들의 한

계를 보완하고자 개발되었으며, 총 5개 하위

요인(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정신적 융합), 38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6점 리커트 척도(0점 = 전혀 그

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문항에서 배우자 등 다

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묻고 있는데, 미혼 

참여자나 부모님이 사망한 참여자 등 현재 응

답자의 상황과 질문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는 그 상황에서 생각과 느낌이 어떠할지 추측

하여 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정혜정과 조은경

(2007)의 타당화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9, 본 연구에서는 전체 .922

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8.0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

로 분석하였다. 첫째, SPSS를 사용해 자료의 

왜도와 첨도, 이상값,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

해 자료의 적절성을 검증했다. 둘째,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각 척도별 평균, 표준

편차, 범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

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

관성(Cronbach’s α)을 확인했다. 셋째, 변인들 

간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해 아동기외상, 자기분화, 경험회피 및 정

서인식명확성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넷째, 아

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에서 경험

회피와 자기분화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Model 6

번을 통해 검증하였다. SPSS PROCESS macro 

검증 시행 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신

뢰구간 95%에서 5,000번으로 설정하여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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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아동기외상 1

2. 경험회피 .185
***

1

3. 자기분화 -.329
***

-.550
***

1

4. 정서인식명확성 -.181
***

-.538
***

.440
***

1

최소값 - 최대값 0–57 1.417-4.833 51–167 2.182-5

평균 13.917 3.092 99.221 3.722

표준편차 11.461  .640 24.455  .609

왜도 1.041  .112  .287 -.262

첨도  .775 -.195 -.490 -.294

주. 
**

p<.01, 
***

p<.001

표 1. 연구 변인 간 상 분석  기술통계(N=276)

결  과

기술통계  상 분석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왜

도 및 첨도를 분석한 결과 Curran 외(1996)가 

제시한 2와 7을 넘지 않아 모든 변인이 정규

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 간의 상관관계 역시 모두 유의하게 나타

났다. 아동기외상은 경험회피(r=.185, p<.01)

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자기분화(r=-.329, 

p<.001), 정서인식명확성(r=-.181, p<.01)과 유

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경험회피는 자기

분화(r=-.550, p<.001), 정서인식명확성(r=-.538,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자기분화는 정

서인식명확성(r=.440,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매개효과 분석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자기분화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해 PROCESS macro Model 6번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기외상이 정서인식명확성에 영향

을 미치는 데 있어 경험회피와 자기분화의 순

차적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경로의 유

의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

다. 아동기외상은 경험회피(β=.185, p<.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자기분화(β=-.235, p< 

.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정서인식

명확성(β=-.038, p=.471)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회피는 자

기분화(β=-.507, p<.001)와 정서인식명확성

(β=-.424, p<.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는 정서인식명

확성(β=.194, p<.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자기분화의 총효과와 직

접효과,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그 결

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기외상이 정서인식명확성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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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β
95% 신뢰구간

R2(F)
LLCI ULCI

경험회피 아동기외상 .258*** .083 3.118 .185 .095 .422
.034***)

(9.724
***)

자기분화
아동기외상 -12.557*** 2.636 -4.765 -.235 -17.746 -7.369 .356***)

(75.602
***)경험회피 -19.367*** 1.888 -10.258 -.507 -23.084 -15.650

정서인식

명확성

아동기외상 -.051*** .070 -.722 -.038 -.189 .088
.321

***)

(42.761
***)

경험회피 -.404*** .057 -7.086 -.424 -.516 -.291

자기분화 .005*** .002 3.113 .194 .002 .008

주. **p<.01, ***p<.001

표 2.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계에서 경험회피와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분석결과(N=276)

구분 B se t β
95% 신뢰구간

R2(F)
LLCI ULCI

총효과 -.240*** .079 -3.040 -.181 -.395 -.085
.033***)

(9.237***)

직접효과 -.051*** .070 -.722 -.189 .088

간접효과

경로1 -.104*** .040 -.190 -.032

경로2 -.061*** .024 -.114 -.019

경로3 -.024*** .012 -.053 -.005

전체 -.189*** .051 -.291 -.092

주. 
**

p<.01

주. 경로1 : 아동기외상→경험회피           →정서인식명확성 

   경로2 : 아동기외상→           자기분화→정서인식명확성 

   경로3 : 아동기외상→경험회피→자기분화→정서인식명확성 

표 3.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계에서 경험회피와 자기분화의 총효과, 직 효과, 간 효과 검증결과

(N=276)

치는 총효과(β=.181, p<.01)는 부적으로 유의

하였으나, 아동기외상이 정서인식명확성에 미

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자기분화가 통제되었을 때 아동기외

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에서 경험회피를 

매개한 간접효과(B=-.104, CI[-.190, -.032])가 신

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험회피가 통제되었을 때 아동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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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의 표 화계수  유의성(** : p<.01, *** : p<.001)

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에서 자기분화를 

매개한 간접효과(B=-.061, CI[-.114, -.019])가 신

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

에서 경험회피와 자기분화의 순차적 매개한 

간접효과(B=-.024, CI[-.053, -.005])가 신뢰구간

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인식명확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아동기외상이 정서인식명확성에 미치

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경험회피와 자기분화

의 개별 매개효과 및 순차적 매개효과를 알아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외상은 정서인식명확성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외상 경험이 정서인식명확성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송연주 외

(2021)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아동

기외상 중 정서적 학대 경험이 정서인식명확

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

혜인과 김은정(2007)의 연구, 석애란과 김영근

(2018)의 연구와도 다소 차이가 있다. 선행연

구에서는 주양육자로부터의 외상경험과 성인

기 심리적 부적응문제 혹은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아동기외

상이 정서인식명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매개할 수 있는 변인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보고되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둘째,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

에서 경험회피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기외상이 경험회피 수준을 높이고, 

해리, 강박행동과 상관을 보고한다는 연구들

(김기환, 2009; 김형모, 김영민, 2007; 신은정 

등, 2017; 이은숙, 봉은주, 2015; Brown et al., 

2005; Macfie et al., 2001; Reddy et al., 2006)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경험회피가 정서인식명확

성에 미치는 부적영향을 확인한 기존의 연구

결과(김아람, 2022; 김주영, 2021; 이인재, 양난

미, 2017)와 일치한다. 즉, 아동기외상 수준은 

직접적으로 정서인식명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적 경험에 대한 회피 경향성을 증가

시킴으로써 정서인식명확성을 낮춘다는 것이

다. 심리내적자원이 부족한 아동기에 주 양육

자로부터 수용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거나 위협

을 받는 충격적이고 고통스런 상황은 견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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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아동은 생존을 위해 내적 경험

을 피하고자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피전략을 취하게 되고, 이러한 전략이 고착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내적 경험을 회피하는 

기제가 유지되면서 정서인식명확성이 떨어지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

에서 자기분화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분화가 아동기외상(박희선 등, 2019; 

신윤석, 이수림, 2019), 거부적양육태도(권소희, 

2014; 김은정, 이혜란, 2017; 박경환, 2011; 신

문혜, 이지연, 2018), 가족건강성(신새봄 등, 

2015; 이지민, 2010)과 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과 자기분화가 정서지능과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을 보고한 연구들(김병

숙, 손승희, 2020; 김은재, 김장회, 2020; 임수

진, 이재신, 2017; 한정아, 심흥섭, 2005)을 지

지하는 결과이다. 즉, 아동기외상은 경험은 타

인과의 친 한 관계 속에서도 독립된 개체로

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서적 

균형 능력, 자신의 이성과 감정을 구분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분화 발달을 저해

함으로써 정서인식명확성을 낮춘다는 것이다. 

아동기에 주 양육자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양

육을 받게 될 경우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느

끼고 행동할 수 있는 독립된 개체로의 발달이 

저해되고, 이는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자각하

여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능력

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

에서 경험회피와 자기분화의 순차적 매개효과

가 확인되었다. 이는 경험회피가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

(신문혜, 이지연, 2018; Ross et al., 2016)를 지

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아동기외상이 경험회

피에 영향을 주어 정서인식명확성이 떨어지기

도 하지만, 경험회피가 자기분화 발달에 영향

을 주어 정서인식명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즉, 아동기에 부적절하거나 위협

이 되는 양육환경이 불편한 내적 경험을 피하

고자 하는 경험회피 경향성을 높이고, 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경험’을 

통한 자기분화 발달을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정서인식명확성을 낮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기외상이 정서인식명확성

에 미치는 총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함을 확인

하였다. 이는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의 

학대, 방임과 같은 외상 경험의 수준이 심각

할수록 자신의 내적 상태를 지각하여 감정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정서인식명확성이 떨어진

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고(김혜인, 

김은정, 2007; 석애란, 김영근, 2018; 송연주 

등, 2021; Shipman et al., 2005), 아동기외상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정서관리의 

실패를 언급하고 있다는 이문희와 이수림

(201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주 양

육자로부터의 돌봄과 지지를 통해 정서발달이 

필요한 아동기에 주 양육자로부터의 외상경험

은 아동의 정서발달을 저해하고, 정서지능의 

중요한 하위요인인 정서인식명확성을 낮춘다

는 것이다. 이때, 이동기외상 경험은 정서인식

명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

험회피, 자기분화라는 심리내적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최종적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을 낮

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가 경험회피와 자기분

화에 의해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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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서인식명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을 알아보았다는 점이다. 기존의 정서인식

명확성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그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예측변인이나 

매개변인,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

확성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고, 아동기외상과 

경험회피, 자기분화와의 관계를 분석․검증함

으로써 정서인식명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아동기외상이 정서인식명확성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험회피와 자기

분화라는 중간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김혜

인, 김은정, 2007; 석애란, 김영근, 2018; 송연

주 외, 2021)에서는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

확성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을 설정하지 않아 

직접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경험회피와 자기분화라는 

중간변인을 넣어 각각의 완전 매개효과와 순

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아동기외상 

경험이 경험회피 수준을 높이거나, 자기분화 

수준을 낮춤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서인식명확

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담 장면에서 정서인식명확성

이 낮은 내담자에 대한 접근․개입 전략의 근

거와 방향성을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외상 경험이 경험회피와 자

기분화라는 중간변인들을 통해서만 정서인식

명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서인식명확성

이 낮아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의 심

리내적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아동기외상 경

험과 경험회피, 자기분화 수준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이 아

동기외상에 기인한 경우, 경험회피 혹은 자기

분화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개입 전략을 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서인식명확성을 높이는 

적응적인 경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

이다. 

자기분화 수준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지만 

노력을 통해 이후에 더 확장될 수 있는 개념

으로(Papero, 2012), 자기분화를 향상시키기 위

한 보웬의 가족치료 주요 기법(가계도, 과정질

문, 관계실험, 탈삼각화, 코칭, ‘나-입장’취하기, 

가족의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로 대치하기 등)

이 개인 상담 장면에서 처치가 가능하며, 그 

방법 역시 구체적이기 때문에 개입이 용이하

다.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자기분화 수준

을 높이는 개입을 시도함으로써 정서인식명확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험회피의 경우 수용-전념치료

(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ACT; Hayes 

et al., 1999) 모델을 사용한 개입과 그 효과성

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어(문현미, 

2006) 상담장면에서 개입이 용이할 것으로 보

인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경험회피 수준을 

낮추고 심리적 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

용-전념치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경

험회피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체계적인 개념

화를 바탕으로 치료 방법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으며,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

행되고 있다(Pankey & Hayes, 2003). ACT 치료

기법을 활용하여 경험회피 수준을 낮추는 개

입을 시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정서인식명확

성을 높이거나, 자기분화 수준을 향상시킴으

로써 간접적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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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남녀 성비와 연령대, 최

종학력, 거주지역 등 연구 참여자의 특성 비

율이 고르지 않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

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연구모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을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

가 있다. 예컨대, 연령대에 따라 아동기외상에 

대한 인식과 경험회피, 자기분화, 정서인식명

확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각 변인들의 관계를 한 시점에서 확

인하였다. 성인의 관점에서 본 자신의 아동기

외상 수준과 현재의 경험회피, 자기분화, 정서

인식명확성 수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실제 

아동기의 경험과 당시 각 변인들의 수준, 시

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등은 알기 어렵다. 종

단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인과 관계를 심층적

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기외상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

에서 경험회피와 자기분화의 매개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

험회피에서 자기분화로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두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외 각 1편으로 아직 부족한 편이다. 앞으

로 추가 연구를 통해 반복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외상을 하나의 

변인으로 두고 연구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

는 아동기외상을 하위요인별로 구체화하여 각

각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아동기외

상의 하위요인 5개(신체적학대․방임, 정서적

학대․방임, 성적학대)는 요인별 특성이 다르

기 때문에 경험회피, 자기분화, 정서인식명확

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 이를 확인

한다면 상담장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개입전략

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인식명확성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

다. 아동기외상 이외에 양육태도, 부모화 등 

다양한 변인들이 정서인식명확성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더욱 구체화하여 정

서인식명확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입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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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dividual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EA) and 

differentiation of self (DOS), as well a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CT) and emotional clarity (EC). A total of 276 adult men and women over the age of 

18 completed the survey, which was analyzed using SPSS 28.0 and the SPSS PROCESS macro Model 6. 

First, the direct effect of CT on EC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a full mediating effect of EA 

and DOS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T and EC. Thir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EA and DOS was also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T and EC. Finally, the 

total effect of CT on EC was deemed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discussed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and provide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childhood trauma, experiential avoidance, differentiation of self, emotional clarity, sequential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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